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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서 대접 받는 7가지 방법

권오덕 i 충남발전연구원 이사 • 전 대전일보 주필

「-. 지난 79년 필자가 미국 국적의 노스웨스트 항공기를 탔을 때 얘

기다. 비행기가 이륙한지 20분 쯤 지났을 즈음 푸른 눈의 아리따운 
, 妃® 스튜어디스가 다가와 무슨 음료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미네랄워터와 

오렌지 쥬스, 그리고 세븐업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었다. 나는 세븐업을 주문했다.

미네랄워터나 오렌지 쥬스는 마셔 봤지만 세븐업은 처음 대하는 음료수여서 호기심이 발 

동했다. 마셔보니 맛이 별로였다. 사이다와 비슷했는데, 우리의 사이다보다 쏘는 맛이 덜한 

데다 다소 느글느글하고 찝찔했다. 그래서 나는 그 후 미국 내 비행기를 타면서 더 이상 세 

븐업을 주문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흐른 어느 날 나는 한 잡지에서 세븐업(seven up)이란 단어를 접했 

다. 음료수가 아니라 나이 들어 대접 받는 7가지 업그레이드 방법이었다. 미국의 어느 저명 

작가가 일곱 개 영어단어에 업(up)이란 접미어를 붙여 만든 것으로 재미있고 그럴듯해 소개 

해 볼까한다.

첫째는 치어업(cheer up)이다. 항상 밝고 활기찬 표정을 가지라는 것이다. 나이 들면 웃음 

이 사라지고 표정이 어둡고 우울하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활기가 

없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다. 모르는 사람에게조차 미소를 보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과 대비된다.

물론 동양인들은 전통적(?)으로 무표정하지만, 이젠 밝은 표정으로 바꿔야할 때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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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수록 의식적으로라도 밝은 표정을 짓도록 노력해보자.

둘째는 클린업(clean up)이다. 몸과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해야 한다. 하루에 한번 씩 샤워 

를 하는 건 기본이고 내복도 자주 갈아입도록 하자.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국의 목욕에 대한 속설이 있다. 일본인은 목욕은 자주 하지만 

내복은 자주 갈아입지 않고, 한국인은 내복은 자주 갈아입지만 목욕은 자주 안 한다. 반면 

중국인은 목욕도 않고 내복도 자주 갈아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통 

했던 얘기다.

요즘은 웬만한 중산층만 돼도 목욕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 예전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노인들은 고유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육식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젠 가 

볍게 향수를 뿌리고 냄새나는 요소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손자손녀들도 가까이 

온다.

셋째는 드레스업(dress up)이다. 옷을 잘 입자는 얘기다. 명품 등 값 비싼 옷만을 입자는 

게 결코 아니다. 정장이나 수트, 티셔츠 등도 몸에 맞게 입고 조금은 화려한 색상을 고르자. 

넥타이나 캐주얼과 팬티 양말도 마찬가지다. 이젠 검정이나 짙은 곤색 등 너무 어두운 색깔 

은 피하자.

옷이 날개’란 말도 있지 않은가. 차림새에 따라 대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넷째는 기브업(gve up)이다. 무리한 욕심은 금물이라는 얘기다. 나이에 맞게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라는 충고다. 젊을 적 생각만하고 의욕만 앞서 과욕을 부리다간 패가망신할 수 

있음을 알자.

한심한 남자 시리즈라는 조크가 있다. 50대에 새로 사업하려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는 

사람, 60대에 이민가려 영어 학원 다니는 사람, 70대에 공 안 맞는다고 코치 받으러 골프 연 

습장 다니는 사람, 80대에 거시기 안 된다고 비아그라 먹는 사람은 모두 한심한 남자다. 모 

두 욕심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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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는 쇼업(show up)이다. 모임에 자주 나가라는 것이다. 동창회나 행사에 얼굴을 

자주 내밀고 어울리자.

여섯째는 페이업(pay up)이다. 웬만한 비용은 남에게 미루지 말고 자신이 지불하라는 것이 

다. 특히 젊은 사람이나 후배들과 어울릴 때는 페이업해야 떳떳하고 대우도 받는다.

마지막 일곱째는 셧업(shut up)이다. 말을 줄이라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말 많은 노인 

들이 너무 많다. 아무리 명 스피치라도 ‘황혼연설’을 좋아할 젊은이는 없을 터다. 침묵은 

금 이다.

이상 세븐업을 소개했는데, 7가지 중 나는 페이업과 셧업의 실천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 

한다.

페이업은 어느 정도 재정능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셧업은 입을 닫기가 말처럼 쉽지 않아 

서다. 그중 셧업이 더욱 어렵다. 쓸데없는 말로 피해 입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수 없이 

본다. 얼마 전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도 말이 너무 많아 대통령의 품위를 많이 손상시켰고, 

자주 곤욕을 치렀다.

이순(耳順)을 넘긴 필자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 세븐업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세븐업은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길들 

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심신과 건강 도모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일곱 가지 업그레이드, 

세븐업을 꼭 실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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